
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석유화학 신증설의 "난맥상"
국내 석유화학산업계가 9 4년 하반기이후 각종 신증설을 활발히 추진, 석유화학의 호황국면을 대변해

주고 있다.

우선 대림산업을 비롯한 N C C기업들이 남아도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수급밸런스 차원

에서 L D P E·H D P E·PP 등 합성수지공장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종합화학·현대석유화

학은 PVC사업에관심을 갖고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삼성·현대·유공 등이 대규모 SM 증설에 들어갔고 유공·호남정유는 PX 증설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삼성석유화학·선경인더스트리·삼남석유화학등은 T PA 공급부족을 타개한

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유도품 투자계획이 줄을 잇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증설 추진은 기초유분과 중간원료의 수급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에

서, 또 국제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S M·T PA 등 중간원료의 공급여력을 확보해 시장

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아울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분으로 고부가가치제품을 제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호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9 0년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

으며, 심지어 국내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내수의 7 0 %정도만을 공급하는 생산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해왔다. 또 각종 유분을 활용해 유도품을 개발하는 노력은 전무인 채 고부가유도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 사업성을 고도화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의 자급을 넘어선 수출지향이나 중국·동남아시장의 가격결정권을 보지

한 것은 삼성·현대의 석유화학사업 신규 참여와 아울러 국내 재벌들의 공격적 경영에 기인한 바 크

고, 이에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9 1 ~ 9 3년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고 9 4년 하반기이후 호황세

를 만끽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기업들의 노력이 많은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나 미국의 경기상승과 이에 편승한 세

계경기의 호황세, 미·일 무역전쟁으로 인한 엔고현상, 급작스런 경기상승으로 인한 합성수지 및

T PA 등 합섬원료의 공급부족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했고 미국·유럽의 불의의 공장트

러블 및 폭발사고도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화학제품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고, 미·일무역전쟁과 엔고로 인

한 일본경제의 하향곡선, 중국의 덩샤오핑 사망임박설 및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불안, 국제 원유가

의 장기 상승전망 등이 겹쳐 예측을 불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S M·T PA 등은 국내 경쟁기업끼리 시장선점 및 경쟁력 강화 차원의 증설을 단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자칫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하향곡선이 들이닥칠 경우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과거 3 ~ 4년동안 삼성·현대의 참여를 계기로 촉발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을 잘 견

디어내고 오늘의 호황국면을 유도해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황국면이 도래할

경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몇몇기업들이 과거 3년여의 누적적자를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건설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증설 투자

및 보완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적극

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싶다.

다만, 투자에 앞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장기수급을 예측하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점을 찾는 사업성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대기업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나름대

로의 사업성 검토가 따르고, 전문기관 못지 않은 분석과 예측이 행해지겠지만 그 자체로써 만족스러

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주장을



펴면서 장단점을 상호 비교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협력을 모색해 가능한 한 사업리스

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의 50% 안팎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수급구조의 특성에 유념해야 함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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